
2009/11/04

KiFS-1

미래 략연구원 트 드와 미래

일본 민주당 정권의 외교정책과 그 시사점

- 일본 외교,‘양자’에서‘다자’로 -

우 근 (미 연 안보 략  연 원 /  상하  동 학  )

본에  민주당  한  미  계가  없  동 고 다.  격돌도 사하지 

않  듯 아슬아슬한  빚어내고 는  미  계는, 2차  후 재 지 사한 

 그   한미 계  고 할  욱 주시하지 않   없다. 

그런  미  양  사   같  운  본  민주당  에  승리하게  미 어느 

도 상 는 었다. 민주당  하 야마 리는 쟁취  어 2차  후 지 어  

본  략에   가할 것  공언해  다. 

사실  직후 본  3   미 동맹, 아시아 시, 그리고 엔주 다 할 것 다.  가운

 미동맹  본  하는 미 ,  미  변도 책 야말  2차  후 본  핵

심 략 었다. 하지만   미  격한 쇠퇴   시한 아시아  상, 그

리고 계  산 등과 같  변 하는  경 에  본  미 변도 책에 

 가하지 않   없게 었다. 하 야마 리  ‘동아시아 공동체’ 안과 아시아 가들과  ‘우애’ 

강 , 그리고 근 들어 미  동맹  포  재검  거 하고 나  것    같  맥 에  

비 었다 할  다. 

1. 하토야마 일본 수상의‘동아시아 공동체’구상

2009  10월 10 , 경에  개  한  3  상 에 는 하 야마 리가 안한 “동아시아 

공동체” 상( 하, 동 상)   목  하 는  공감 가 었다. 동 상 , 동아시아 

지역  역내 경 공동체  지향하는 가운  통  통합  역내에  집단안 보 체  실  

등도 포 하고 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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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   상  안에 해 본 언 들 , “동 상  미 , EU에  계경  ‘ 3  

극’  창 하여 새 운  견 차  만들어 나가 는 것(마 니  신 )”과 같  체  

다. 본  계 가들 한 동 상에 해 체  하고 는 것 같다. 하지만, 

체  실  안 등  러싸고는, “동 상  본  역   주 해  본  연 상에 

과하다. 아직 ‘하 야마 안’만  다 할 독특하고 체  내용  보 질 않  다.  

고 할 , 하 야마  미 계  견  동 상  들고 나  것 같다.”는 도 

지 않다. 한 본 언  가운 는 “ 본   동맹  미 과 충 한  거 지 않  동 상

 매우 감 럽다(산  신 )”는 식  보도도 없지 않다.  짐 컨 , 하 야마 리  동 

상 안  는   에  미 계 견 책   동아시아 공동체  용

하 고 했  상  도 한다. 

2. 미일 동맹의 포괄적 재검토

그 동안 미  동맹   한 미  주  본 책  본 내에 도 지 않   빚어 

다. 미  동맹과 , 미    본과  미  동맹  청하  “  민주주

· ·시 경  가  신뢰  ”, “ 계  여하는 미  동맹” 는 슬 건  내

걸었다. 그런  아 런 가 없  듯한  사어 는 본 사  여  립시 고  뿐만 아

니 ,  비 한 도 지 않  우  비난  러 고 다.  

그 한 가지  들어보도  하 . “미  동맹  계  여”  고 본 사  각   

등지에 는 행 ‘미 안 보 약’  ‘평 헌 ’  리는 본헌 에도 다는 주

 어 다. 미 안 보 약  미 동맹  동  극동지역 나 태평양 지역에

 평  안  지 고 규 하고 다. 그런  재 본  는 극동지역  어  아

프가니 탄과  등 도 견 고 다. 동맹  미  청  거 하지 못한 탓 겠지만, 

야 어떻든 간에 민주주주  진  본  가 결과 는 약  하  

사 에  본   신뢰도  미지  하시 고 다는 것 다.   같  해 에 

해 는 그다지  것  없다는 주 도 지 않  본 도 러한 견해  내 우고 다. 하

지만 그  러싸고 본   학 들 사 에 도  고 도 하다. 

미  동맹   러싼 본 사  립과 고민  여 에  그 지 않는다. 미  동맹  

해 본에 한 내  비난과 비아냥  가시지 않고  다.  본  민주당   학

계, 시민단체 등  “  미 는 것  결  ‘ 주 ’ 에 과하질 않 가!”, “그러

도    는다!”는 비난과 가 끊 질 않는다. 도  

 차원에  ‘ 본 시(Japan Passing)’가 역 하다. 미  동맹   고 할 , 미 만  

상 하  므   본 지 상 할 필 가 없다는 것 다. 런 식  ‘ -  략’ 는 미사

여  에  미  미  짓는 , 본  내  어 움 에 심각한  겪고 는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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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처럼, 본 는 “  보다는 원 한 미 계 지가  목 ” 는 비아냥에  

울  없었다. 러한 가   본에 는, 21  본 에 어 가  실한 가 목 , 

 립 그리고  해 재 지도 근간  고 는 20  본 에 한 체  

찰  지게  늘에 게  것 다.  

3. 향후의 일본외교 전망과 그 시사점

그 다  앞  본  책  어 한 향  지향해 나갈 것 가? 향후  본 는 다 과 

같  3   연 어 고민하지 않   없  것 다. 그 첫 째 고민  재 다양한  

시 고 는 미  계  에 다. 그런  본  러한 고민  얼마 지만 해도 고도

 신 경  하나  도  지 않게 여겼   상  지  계  어질 것

다. ,  상  상  훨씬 뛰어 는  상 에  계  미 과  함만 고집할 것 가, 아

니    고 하여 미 과  거리  차 해 나가야 하는가  다. 그 다고 

본  미 과  거리  하게 릴 만  없다. 다 할 천연 원  거  없는 나  본

는 역체 가 실하다. 본에게 필 한 러한 경  역체  리 산시

고 는 미 과 맥상통하는  지 않다. 아울러 2004 에 간  <신 계 강>에

 에 한  골 하고 는 본 는 가안보 차원에 도 미 과   실하

 다. 게 볼  미 과  한 ,  미 동맹  지는  등  비 한 아시아 

역  상  해 본  고민 럽게 하는 목 는 하지만, 향후  본 도 그 원근

 하는 가운  계  시해 나갈 것  여겨진다.

본   째 고민 , 동아시아 역내에  거 지고 는 지역주 에 한 움직 과 다. 

동아시아에   양  사  역 액  미 미  양  간  역 액  과하 다. 한 본

 한   아 안 등과도 계  욱 강 하  한 경  등  하는 등 아시아  

계  욱  하고 다. 그럼에도 하고 아시아  언 지나 미  하단 에 

시킬 는 없  다. 러한 상 에  2008  3월에 었  후쿠다 본 상  과 5월  

후진타   가주   계  본  과  계에  새 운  다 다. 당시 양

 상  상   본  미 도 시하겠지만,  등  아시아 가  계도 과거보

다 욱 시하겠다는  “양  ”   시사한 것 었  다.   재 

민주당  하 야마 , 동아시아 공동체 언과 미  동맹  포  재검  등  언 하   

다가 에 욱 차  가하  하고 는 것 다. 

그럼에도 하고 하 야마  다가 에는 지 않  한계가 여 다.  상하고는 

나 사   강   지는 한 험산  극복해야 하  욱  

 양  고    계에 여  다. 뿐만 아니   양  아직 본   

 략 는 근 사  억에  지 못하다.  고 할 , 결  본  미  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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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  계 강  에  다  3  향  보다  시해 나갈 것  생각 다. 는 본

  째 고민과 다.

당  본   째 고민 는 엔 등  계 립에 심하고 다는  들  

다. 는 곧 본   상 특 한 한 나  계  근간  하지 말고 엔  비 한 

 계  욱 시함 , 비   사 에 공헌하는 미지  강 시  나

가 는 것 다. 다시 말해, 미 나  등 당  실상 한 만  하는 본  통

 ‘ ’  식 , 차 에  고  시하는 ‘ 지향 ’  시

야 한다는 것 다.  , 본  담   다 상주 가 미  심  

 것  식하고 근 지는 직개편 등에  극 하고 다. 

 같  들  합할 , 향후  본 는 그 심  과 같  특  강  심  양  

책에  다  책  시  나갈 것  상 다. 본  상과 같  체  변  움

직 , 한미 계  복원  해 한  계  원 등  하  아직도   헤매고 는 당

 한  책에 시사하는 가 지 않  것 다. ▪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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